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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의회 정책기구,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압박 요구

□ 미 의회 정책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(USCC·US-China Economic and 

Security Review Commission)는 의회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환율, 무

역 및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함.

  o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자국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정책을 남용

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WTO에 이의를 제기

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.

  o 중국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인위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자주혁

신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정부 조달시장에 

외국기업 한도를 둠으로써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함.

  o 또한 2,64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

요인이라고 지적하며, 중국의 WTO 가입이후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개선될 것

으로 기대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힘.

□ 위원회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

우려는 지나친 것이며, 미래 산업인 녹색에너지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해결해

야 할 과제라고 지적함.

  o 미국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 상당의 미국채에 대한 대규모 매도를 우

려하고 있으나 중국으로써는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으며, 미국채를 대

량 매도할 경우 미국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

섣불리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.

  o 중국은 미래 산업인 태양력, 풍력 등의 녹색에너지 산업에 대해 보조금과 진입장벽 

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전략적 불이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, 중

국이 녹색산업에 대한 수입을 늘리도록 의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.

□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비강화가 태평양지역에 주둔해 있는 미군에 위협

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함.

  o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베트남 등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위협이 

증가되고 있으며 사거리가 1,000마일에 이르는 동방미사일 개발로 미군의 아시

아 기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.

     (Reuters, 11/17)     




